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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profiles of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JTCI) and
Sasang constitu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Methods :

In this study, healthy 89 students(13 to 15 years old) except for 3 Taeyangin were analyzed; 37 Soyangin, 30
Taeeumin, 22 Soeumin. The Sasang Constitutional types were determined by the results of TS-QSCD(Two Step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and the seven dimensions JTCI 12-18(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were compared among the different Sasang types using analysis of variance(ANOVA).

Results :

In the temperament dimensions, Soyangi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 than Taeeumin and Soeumin in
Novelty Seeking(NS). Soeumi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 than Soyangin in Harm Avoidance(HA). Soyangi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 than the others in RD(Reward Dependence) (Soyangin>Soeumin>Taeeumin). In
the character dimensions, Soyangi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 than Soeumin in SD(Self-Directnes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Persistence), and C(cooperativeness) and ST(self-transcendence).

Conclusions :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of the temperaments and characters among Sasang
types and could help adolescents to understand and develope themselves.

Key Words :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JTCI), Sasang constitution, Two Step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TS-QS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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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기는 개인의 삶과 사회생활의 바탕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로, 개인적으로는 이 시기

에 정상적인 성숙과정을 통해 성인의 성격구조

를 구성할 수 있는 인격특성과 특질이 형성되고 

구체화된다. 이 시기는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나타내는 기간이며, 혼돈과 좌절,

도전과 격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심

리학자 Hall은 이러한 긴장과 혼란의 시기를 '질

풍노도의 시기'로 정의하면서도 또한 '새로운 탄

생'의 시기로 보았는데, 청소년기에 보다 높은 

수준과 완전한 인간 특성이 새로이 탄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기는 이 시기

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한 인간의 삶의 

지표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와 혼란'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1,2)
. 이러한 시기에 청소년 

개개인이 자기 자신의 기질 및 그것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있는 성격, 또 더 나아가 어떠한 목표

와 가치를 추구하는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이

해하고 동일시하는가 등의 자기개념에서의 개인

차를 이해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하겠다.

한편,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을 

통해 사상인의 네 가지 기본 성정(性情)이 고유

한 상승 혹은 하강 운동을 통해 인체 장부의 기

능과 구조를 결정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애노희

락(哀怒喜樂)이라는 이러한 네 가지 성정은 성정

론(性情論)에서는 인성으로, 확충론(擴充論)에서

는 바탕 된 성품과 표출된 감정으로, 사단론(四

端論)에서는 장부의 생리, 병리 기전을 형성하는 

기의 운동으로 서술되었는데 요약하자면 생리,

병리, 진단, 치료의 전 분야를 관통하는 인성론

으로 이해할 수 있다3-5)
.

C. R. Cloninger가 개발한 성격 및 기질검사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는 

기존의 다른 인성검사들과 달리, 인성(Personality)

을 이루는 두 개의 큰 구조로서 기질(Temperament)

과 성격(Character)을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인

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 유전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을 구분하여 인성발달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6-8).

사상체질과 TCI는 이러한 점에서 유사한 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 등9)의 QSCC-Ⅱ와 TCI의 

비교분석 연구나 박 등10)의 연구, 최11)의 연구 

등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체질과 TCI의 비교연

구가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질과 기질 및 성격검사의 연구는 이루어지

지 않았다.

이에 저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TS-QSCD (Two

Step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을 통한 사상체질과 한국판 JTCI

12-18(기질 및 성격검사-청소년용)을 통한 기질 

및 성격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에서 체질

에 따른 기질 및 성격특성을 파악하고 각각의 

개인의 체질, 기질 및 성격에 대한 이해와 자기

계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대상

2011년 5월에 울산의 모 여자중학교에서 스스

로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과거 및 현재 특

정 질환 및 신체적 심리적 불편 증상을 가지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제외기준은 

특정 질환자, 치료 목적의 약물을 복용중인 자,

체질 설문 및 성격 및 기질검사(JTCI) 작성을 할 

수 없는 자로 하였다. 만 14-15세의 중학생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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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체질설문지 미작성 

1명, 성격 및 기질검사(JTCI)설문지 미작성 3명,

태양인 3명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사상체질의 판별

사상체질 판별은 TS-QSCD(Two Step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를 실시하여 

그 결과로 체질을 판별하였다.

TS-QSCD는 2단계로 이뤄진 설문지로 첫 번

째 단계에서 양인과 음인을 가리는 문항들에 의

해 양인과 음인을 분류한 다음, 두 번째 단계에

서 음인 중에서 태음인과 소음인을 가리고 양인 

중에서 태양인과 소양인을 가리는 방식이다12)
.

TS-QSCD는 신 등에 의해 10대~60대를 대상으로

표준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TS-QSCD의 체질 

판별률은 65.0%이고, 내적 일치도에 따른 Cronbach

의 알파값은 0.815와 0.832로서 사상체질진단 설

문지로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할 수 

있다13)
.

3. 청소년용 기질 및 성격검사(JTCI 12

-18)

오현숙, 민병배에 의해 표준화가 이루어진 한

국판 JTCI 12-18(기질 및 성격검사-청소년용)을 

사용하였다. 총 8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렇지않다 0, 별로그렇지않다 1, 약간그렇다 2, 그

렇다 3으로 응답하는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

어 있다. C. R. Cloninger가 자신의 심리생물학

적 인성모델을 이론적 배경으로 만든 심리검사

로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질을 이해하고 기질을 

바탕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달한 성

격을 파악하여 개인의 고유한 인성을 종합적으

로 평가하는 심리검사이다.

연구도구는 4가지 기질 차원(자극추구(Noverty

Seeking; NS), 위험 회피(Harm Avoidance; HA),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 RD), 인내

성(Persistence; P))과 3가지 성격 차원(자율성

(Self-Directness; SD), 연대감(Cooperativeness; C),

자기 초월성(Self-Transcendence; ST))으로 구성

되어 있다6)
.

4. 통계처리

피험자의 기질 및 성격검사의 각 척도 및 하

위척도의 원점수를 평균 및 표준편차로 나타내

었으며 체질간의 차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사후 검정으

로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은 

SPSS 19.0(SPSS Inc, IL, USA)을 사용하였으며 

p-value<0.05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분석

1. 연구대상의 일반특성

연구 참여자 96명 중 체질설문지 미작성 1명,

성격 및 기질검사(JTCI)설문지 미작성 3명, 체질

설문지 상 태양인 3명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

외하여 총 89명을 분석하였다. 나이는 만 14-15

세이고 성별은 모두 여자이며,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군간의 신장과 체중에서의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체질별 분포는 소양인 37명(41.57%),

태음인 30명(33.71%), 소음인 22명(24.72%)으로 

나타났다(Table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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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ang Constitution N=92 N=89 (except Taeyangin) Height (cm) Weight (kg)

Taeyangin 3(3.26)

Soyangin 37(40.22) 37(41.57) 160.95±4.90 51.65±7.54

Taeeumin 30(32.61) 30(33.71) 160.24±4.92 51.91±6.64

Soeumin 22(23.91) 22(24.72) 158.38±4.44 48.77±5.39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Table Ⅰ.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2. 기질 및 성격 검사 결과

기질척도 차원에서 NS(Noverty Seeking; 자극

추구)는 소양인이 태음인 및 소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HA(Harm Avoidance;

위험 회피)는 소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높게 나

타났다. RD(Reward Dependence; 사회적 민감

성)는 소양인에서 가장 높았으며 소음인, 태음인 

순으로 세 군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P(Persistence;

인내성)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Ⅱ).

성격척도 차원에서 SD(Self-directness; 자율성)는

소양인이 가장 높았으며 태음인, 소음인 순으로 

세 군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C(Cooperativeness;

연대감) 및 ST(Self-transcendence; 자기 초월성)

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Ⅲ).

Soyangin Taeeumin Soeumin Total P-value

NS* 54.05±10.72a 45.30±9.05b 42.91±8.55b 48.35±10.76 < 0.001

HA* 44.81±10.52a 51.20±10.19ab 57.00±8.12b 49.98±10.92 < 0.001

RD* 52.46±10.45a 45.87±11.41b 50.41±7.53c 49.73±10.46 0.033

P 49.62±10.96 49.00±9.89 48.86±9.95 49.22±10.25 0.954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of T score, *p<0.05(By One way ANOVA test)

Table Ⅱ. TCI Results of Each Sasang Constitution-Temperament

Soyangin Taeeumin Soeumin Total P-value

SD* 51.65±9.94a 45.83±8.94ab 43.59±9.65b 47.70±10.05 0.004

C 50.38±10.13 51.87±9.20 54.14±8.68 51.81±9.49 0.343

ST 48.43±9.66 44.80±11.55 47.73±10.07 47.03±10.49 0.348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of T score, *p<0.05(By One way ANOVA test)

Table Ⅲ. TCI Results of Each Sasang Constitution-Character

3. 기질차원 하위 척도 검사 결과

기질차원 하위 척도에서 NS1, NS4에서 소양

인이 태음인,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났으며, NS2, NS3에서는 소양인이 소음인과 비

교했을 때 높게 나타났다(Table Ⅳ).

HA2는 소음인이 소양인, 태음인에 비해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HA3는 소음인, 태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Ⅴ).

RD1은 소음인이 태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고 RD2는 태음인, 소음인에 비해 소양

인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RD3는 태음인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음인, 소양인 순으로 

세 군의 차이가 유의하였다(Table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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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angin Taeeumin Soeumin Total P-value

NS1* 6.76±1.28a 5.40±1.59b 5.55±1.77b 6.00±1.63 0.001

NS2* 5.68±2.17a 4.63±2.24ab 3.82±1.92b 4.87±2.24 0.006

NS3* 5.08±2.29a 4.07±2.49ab 3.23±1.97b 4.28±2.38 0.011

NS4* 6.00±2.92
a

4.20±1.83
b

4.32±2.080
b

4.98±2.52 0.004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of raw score, *p<0.05(By One way ANOVA test)

Table Ⅳ. Subscale of NS Results in Each Sasang Constitution

Soyangin Taeeumin Soeumin Total P-value

HA1 5.73±1.92 6.53±1.83 6.77±1.80 6.26±1.90 0.076

HA2* 3.78±2.37a 4.67±2.32a 6.23±2.18b 4.69±2.48 0.001

HA3* 6.03±3.25a 8.83±2.89b 10.05±2.72b 7.97±3.43 0.000

HA4 2.46±1.52 2.30±1.73 3.00±1.63 2.54±1.62 0.288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of raw score, *p<0.05(By One way ANOVA test)

Table Ⅴ. Subscale of HA Results in Each Sasang Constitution

Soyangin Taeeumin Soeumin Total P-value

RD1* 4.08±1.82ab 3.33±1.95a 4.68±1.43b 3.98±1.83 0.027

RD2* 9.62±3.15a 6.77±3.22b 7.32±2.51b 8.09±3.27 0.001

RD3* 3.70±1.41a 4.57±1.10b 4.36±4.36c 4.16±1.36 0.024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of raw score, *p<0.05(By One way ANOVA test)

Table Ⅵ. Subscale of RD Resuls in Each Sasang Constitution

4. 성격차원 하위 척도 검사 결과

성격차원 하위척도에서, SD3는 소양인의 원점

수 평균 및 표준편차가 6.54±2.09로 태음인의 

5.23±1.85, 소음인의 4.50±1.44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SD의 기타 하위척도 및 C, ST

의 모든 하위척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Ⅳ. 총괄 및 고찰

청소년기는 대체로 성적, 정신사회적 성숙을 

가져오는 신체적, 정서적 과정으로 시작되어 독

립과 사회적 생산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기로, 성인과 같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독립심

을 갖게 되며 성인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삶의 과정에서 다른 시기에 비해 많

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

는 시기이다. 아동에서 성인으로 옮겨가는 과도

기로서 신체적으로는 2차 성징이 시작되고 인지

적으로는 아동기보다 진보된 사고능력이 나타나

며 사회적으로는 아동기와는 다른 새로운 역할

을 수행해야 하고 진학 및 직업선택에 대해 고

민하고 계획하는 등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선택

을 해야 하는 것이다1,14)
.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청소년 각 개인이, 인

성발달의 원재료이며 기본 틀이 되는 기질을 인

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

에서 자신의 성격이 형성되어 어떤 목표와 가치

를 추구하는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가 등을 포함하는 자기개념에서의 개

인차를 이해한다는 것은 필수 과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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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자는 만 14-15세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기질 및 성격과 사상체질과의 상관성을 비교분

석하여 각각의 개인의 체질, 기질 및 성격에 대

한 이해는 물론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

다.

사상체질 판별은 TS-QSCD(Two Step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를 실시하여 

그 결과로 체질을 확정하였다.

사상체질을 진단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설문조

사지는 1987년 고 등의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

(Ⅰ)가 개발된 이후 사상체질분류검사(QSCC)를 

거쳐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가 개발되어 

현재까지 임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후속 연구에 의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

고 진단정확률에 있어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QSCC-Ⅱ의 문제점을 개

선하기 위한 연구들이 보고되었고, QSCC-Ⅱ+

및 QSCC-Ⅲ 등이 개발되었으나 아직 보편적으

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설문 기법의 문

제점에 있어서는 '의사결정나무법'을 이용한 효

율적인 진단방법이 제시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추가 연구는 아직 충분치 않은 상태이다12)
.

사상체질 진단을 위한 2단계 설문지(TS-QSCD)

는 지금까지의 각 체질별로 4개의 판별함수를 

두고 이에 다른 값을 비교하여 체질을 판정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2단계로 이루어진 설문지로 첫 

번째 단계에서 양인과 음인을 가리는 문항들에 

의해 양인과 음인을 분류한 다음, 두 번째 단계

에서 음인 중에서 태음인과 소음인을 가리고 양

인 중에서 태양인과 소양인을 가리는 방식이다.

신 등13)의 표준화 연구에서 TS-QSCD를 통한 전

체 판별률은 65.0%이고 TS-QSCD의 내적 일치

도에 따른 Cronbach의 알파값은 0.815와 0.832로

서 TS-QSCD는 체질진단 설문지로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할 수 있다13). TS-QSCD는 

10대~60대를 대상으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졌

으며, 10대 대상자의 연령에 대해서는 양인 평균

연령 17.29±4.27, 음인 14.84±5.63으로 밝히고 있

어13)
14-15세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체질 판별

에 적용하였다.

한편, JTCI(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는 Cloninger의 심리생물학적 인성 모

델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기질 및 성격검사 TCI

(Temperament & Character Inventory, Cloninger,

Przybeck, Svrakic & Wetzel, 1994)의 청소년용

이다. 이 검사는 인성을 이루는 두 개의 큰 구조

로서 기질과 성격을 구분하여 측정한다. JTCI는 

총 7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기질 

차원의 4개 척도는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이며, 성격 차원의 3개 척도는 자

율성, 연대감, 자기 초월이다. 국내에서는 오현숙

과 민병배에 의해서 독일형 JTCI(JTCI 12-18)가 

표준화되었으며, 4점 척도의 총 84문항으로 구성

되었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규준이 따로 

만들어졌다. 중학생 집단에서 각 하위 척도의 내

적 합치도는 .63에서 .81의 범위였으며, 이는 독

일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유사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었다6-8).

분석 결과, 기질분석 중 새로운 자극이나 보

상에 대한 탐색과 처벌을 회피하는 성향을 말하

며 행동을 활성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NS

(Noverty Seeking; 자극추구)는 소양인이 태음인 

및 소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처

벌이나 위험이 예상될 때 이를 회피하는 성향을 

말하며 행동을 억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HA

(Harm Avoidance; 위험 회피)는 소음인이 소양

인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속적

인 강화 없이도 친밀감 혹은 애착이라는 사회적 

보상을 위해 행동을 유지하는 성향, 즉 사회적 

애착에 대한 의존성을 말하며 행동을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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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관련 있는 RD(Reward Dependence; 사회

적 민감성)는 소양인에서 가장 높았으며 소음인,

태음인 순으로 세 군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그리

고 간헐적인 강화나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성

취라는 보상을 위해 일정시간 동안 행동을 지속

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P(Persistence; 인내성)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성격분석 중 개인이 환경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자율적 인간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SD(Self-directness; 자율성)는 

소양인이 가장 높았으며 태음인, 소음인 순으로 

세 군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개인이 다른 사람

들, 사회, 인류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인류 혹은 

사회의 통합적인 한 부분을 이해하고 동일시하

는 정도를 나타내는 C(Cooperativeness; 연대감)

및 개인이 만물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우주의 통

합적인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정도를 반영하고 

우주만물과의 일체감, 영성 및 종교적 신앙의 수

용, 조건에 관계없이 평온함과 감사를 느끼는 것

과 관련된 ST(Self-transcendence; 자기 초월성)에

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사상 체질인 간의 JTCI 척도의 하위 척

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사상의학에서의 체질 특

성과의 관계를 비교해 보았다.

먼저, NS(Noverty Seeking; 자극추구)에서 NS1,

NS4에서 소양인이 태음인, 소음인에 비해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NS2, NS3에서는 소양인

이 소음인과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났다.

NS1(탐색적 흥분/관습적 안정성)의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새로운 생각이나 활

동에 쉽게 빠져들고 스릴과 흥분, 모험을 즐기며 

단조로운 것에 쉽게 싫증을 느끼고 변화를 추구

하려 한다. 반면, 낮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익

숙한 장소나 사람, 상황에서 더 만족을 느끼고 

특별한 이유 없이는 자신이 지속해 온 행동방식

을 잘 바꾸려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 NS2(충동

성/심사숙고)의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쉽게 흥분하고 감정변화가 극적이고 순

간적인 인상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 기분파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며 충동 조절이 어렵다. 반

면, 낮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심사숙고형의 사

람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판단을 내릴 때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세밀하게 분석하는 경향을 보

인다. NS3(무절제/절제)의 척도에서 높은 점수

를 보이는 사람은 돈, 에너지, 감정 등을 잘 절

제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당

당하고 화려하며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

상으로 비칠 수 있다. 반면 점수가 낮은 사람은 

아끼고 조심하며 매사에 통제를 잘 한다. NS4

(자유분방/질서정연)의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

은 사람은 쉽게 화를 내는 경향을 보이고 엄격

한 규칙이나 규제가 없는 활동을 선호한다. 반면 

낮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조직적이고 질서정

연하며 화를 내는 데 더디며 분노를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다5).

따라서 NS 전반적으로 소양인이 높은 것으로 

보아, 소양인이 타 체질에 비해 모험을 즐기며 

변화를 추구하고 쉽게 화를 내는 경향을 보이거

나 자유분방함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음인은 이와 반대로 심사숙고형의 사람이며 

돈, 에너지, 감정 등을 절제하며 매사에 조심하

는 성향을 띤다. 태음인은 관습적 안정성이나 질

서정연 등에서 소음인과 비슷한 성향을 보이나 

심사숙고나 절제에 있어 소양인과 소음인의 중

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HA2는 소음인이 소양인, 태음인에 비해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HA3는 소음인, 태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HA2(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척도의 점수가 

높으면 불확실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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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걱정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쉽

게 긴장하고 불안해하여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으며 변화를 두려워하고 조용히 지내고자 한

다. 점수가 낮은 사람은 위험한 상황에도 침착하

고 오히려 즐긴다. HA3(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

음)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대부분의 

사회적 상황에서 수줍어하며 자기주장이 부족하

다. 점수가 낮은 사람은 사교적이며 대담하며 나

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식된다6)
.

따라서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불확실하거

나 낯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소음인과 

태음인이 낯선 사람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사회

적 상황에서 위축되고 억제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소양인은 불확실한 상황이나 낯선 사람과

의 만남을 오히려 즐기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RD1은 소음인이 태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고 RD2는 태음인, 소음인에 비해 소양

인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RD3는 태음인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음인, 소양인 순으로 

세 군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RD1(정서적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동정심과 이해심이 많은 사람으로 감

정적 호소에 마음이 깊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

며 반면 점수가 낮은 사람은 강인하고 현실적이

며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여 종종 실리적

인 사람으로 인식된다. RD2(정서적 개방성)가 

높은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신의 감정

이나 경험을 솔직하게 잘 드러내는 등 사회적 

접촉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과의 교류에 열려 있

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쉽게 다가가고 쉽게 가

까워진다. 반면 점수가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

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남들

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고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아 친해지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RD3

(친밀감/거리두기)가 높은 사람은 개인 생활보다

는 친밀한 관계를 더 선호한다. 반면, 점수가 낮

은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관심

이 적고 다른 사람들과 다소 거리를 두고 떨어

져 지내는 것을 더 선호한다6).

RD의 하위 척도에서는 높은 점수가 나타난 

체질이 각각 달랐는데, 소음인이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경향을 보인 반면 태음인이 실리적인 경

향을 보였고, 타 체질에 비해 소양인이 가장 사

회적 교류에 개방된 경향을 보였으며, 태음인에

서 따뜻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애착관계를 형성

하려는 경향이 가장 컸으며 다음 소음인, 소양인

의 순으로 나타났다.

SD3는 소양인이 태음인, 소음인에 비해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SD 하위척도와 C,

ST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SD3(유능감/무능감)가 높은 사람은 심리적 자

원이 풍부하고 효율적인 사람으로 기술되고 문

제 해결의 기회를 찾는 데 주도적인 사람으로 

인식되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이를 도전이

나 기회로 받아들인다. 반면 점수가 낮은 사람은 

무력하고 비효율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6)
.

따라서 소양인이 타 체질에 비해 문제해결에 주

도적이며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기질 척도와 기질차원 하위척도에서 체질간 

여러 가지 차이를 볼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여,

성격 척도에서는 SD 만이 성격차원 하위척도에

서는 SD3 만이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이전의 

이 등9)과 Park 등10)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지

만, 최11)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기질은 다

분히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일생동안 안정

적 속성을 보이며, 성격은 환경과 상호작용 속에

서 형성되는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측면이지만,

개인의 타고난 기질은 이후 성격발달에 많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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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게 된다6)는 점 또한 중요하다. 한편 사

상의학은 일반적으로 체질의 선천적인 측면이 

강조되지만, 心慾, 知行과 같은 후천적 부분도 

체질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인식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대상이 만 14-15세의 중

학생인 만큼, 기질에 따른 성격형성은 앞으로 오

랜 시간에 걸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연구들 사이에 보이는 차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Ⅴ. 결  론

스스로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만 13-15세

의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한 96명 중 설

문지 미작성 4명, 태양인 3명을 제외한 총 89명

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TS-QSCD와 JTCI를 통해 

각각 체질과 기질 및 성격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기질척도 차원에서 NS는 소양인이 태음인 및 

소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HA는 소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다. RD는 소양인에서 가장 높았으

며 소음인, 태음인 순으로 세 군의 차이가 유

의하였다.

2. 성격척도 차원에서 SD는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 기질차원 하위 척도 결과, NS1, NS4는 소양

인이 태음인,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NS2, NS3는 소양인이 소음인과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났다. HA2는 소음인이 

소양인, 태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으며 HA3는 소음인, 태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RD1은 소음인이 태

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RD2는 

태음인, 소음인에 비해 소양인이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다. RD3는 태음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음인, 소양인 순으로 세 군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4. 성격차원 하위척도에서, SD3는 소양인이 태음

인,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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